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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가 빼어나고 풍광이 아름다워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월출산’. ‘달 뜨는 산’이라

는 뜻을 지닌 월출산은 그 이름처럼 달이 뜨는 모습이 아름답다. 때문에 예부터 이 산에는 늘‘월

(月)’자가 붙어 다녔다. 백제∙신라 때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 조선시대

부터 월출산(月出山)이라 불렀다. 이 산자락아래 신라 4대 고승중 하나인 도선국사가 창건한 대가

람이 버티고 서 있다. 전남 영암 도갑사다. 도갑사는 현재 450년된 대웅전 계단석이 발견돼 높이

18m의 대웅전 불사가 한창이었다. 4월 12∙14일 양일간 그곳에 달이 아닌 3500여 불자들이 떴다

(?). 달보다 더 눈부셨다.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다. 많이 소멸했

지만그래도산사주변곳곳서만나는봄꽃들이순례객들을반갑게맞아주는듯했다.

일주문까지 마중 나온 도갑사 주지 월우 스님은“영암은 지금 갖가지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색

깔을뽐내고있는완연한봄입니다. 이런호시절에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이저마다발원을간직

한 채 도갑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선국사가 세운 이 도갑사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서울

도선사와 함께 만들어진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갑사는 도선사의 종갓집이 되는 겁

니다. 이곳에서그동안쌓여있던마음속의묵은때를벗겨내십시오.”라며인사말을했다.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서봉남 부군수는“영암지역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이 찾아오신 것은 처

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영암군은 현재 도갑사 대웅전 중창사업과 도선국사 3차 기념사업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군수는“영암지역 특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순례객 개개인마다 영암의 특산물인 달마지쌀 1㎏씩과 주먹밥을 선물로 드리겠다”고 덧

붙여순례객들의환호성을받았다.

선묵혜자 스님도 법문을 통해“도선국사의 향훈이 서려 있는 이 도갑사에서 각자의 소원을 지극

히발원하며마음을청정히할수있는의미있는시간이됐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법회가 끝난 뒤에는 선묵혜자 스님이 서봉남 영암 부군수에게 지역 복지시설에 기탁해 달라며

108만원의보시금을전달하기도했다. 이자리에서서부군수는영암지역의특산물을많이구입해

김일태 군수를 대신해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순례단에게 전하기도 했다.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선묵혜자 스님으로부터 순례에 참가했다는 일종의 증표인 도갑사가 새겨진 염주알

을도선국사의비각앞에서한개씩받았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온김일숙보살(53)은“봄기운이물씬느껴지는이도갑사에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정진을 하니 세속에서 찌든 근심걱정의 묵은때가 말끔히 지워진 것 같다”고 환희심에 가득찬

표정을지었다.

순례단은 기도순례가 끝난 뒤 절마당에 마련된 임시 농산물장터에서 영암 지역 농산물 구입운동

도 함께 벌여 지역민들에게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은 영암 특산물인 달마지 유기농 쌀을 비

롯해 무화과 잼과 떡, 호박고구마, 더덕고추장 등이 참가자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 자리에 지역농산

물 홍보대사로 나온 김일태 영암 군수의 부인인 임향숙씨는“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우리 지역 농산

물을애용해줄줄몰랐다”며선묵혜자스님의손을꼭잡고눈시울을붉혔다. 

이번 순례에서는 지난달에 이어 군법당 초코파이 보시행사도 열렸다. 선묵혜자 스님은 광주 호

국관음사정윤성법사에게장병불자들에게전달해달라며초코파이5만개를전달했다.

108사찰순례기도회는5월9일과10일이틀에 걸쳐경기도 여주군에위치한 신륵사를방문해아

홉 번째 기도순례를 봉행한다. 한편 모든 순례기도 일정이 끝난 뒤 지난달 발족한 108순례기도회

환경지킴이회원120여명은도갑사경내를돌아다니며환경미화활동을펼쳐눈길을끌었다.

선묵 혜자 스님은 4월 9일 대사회적 활동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한국언

론인연합회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번 특별공로상은 108산사순례 기도회를 통한

농촌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적

극적인활동이인정돼수상의영예가주어졌다. 

도선국사 향훈 봄꽃처럼 가슴에 피다
108산사순례기도회 영암 도갑사서 봄 만끽…농산물장터 군부대에 초코파이 보시도

- 영암 도갑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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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이 보시한 초코파이5만개를 선묵혜자스님과 월우스님이 기도

회원들과함께군용트럭에싣고있다.

▶ 우리나라 제1의 선종사찰이란 의미의 글이 현판에 새겨진 도갑사 일주문에 들어서고 있

는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 사진맨왼쪽부터월우도갑사주지, 선묵혜자도선사주지스님.

▼ 대웅전 중창불사가 한창인 도갑사 경내에서 기도삼매에 빠져있는 3000여 108산사순례

기도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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